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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과생을 위한 미적분 칼럼1

평행이동 관점으로의 실근 개수 구하기1. .

우리는 평균값의 정리에서 다음과 같은 예제를 배웠습니다.

이 내용이 쓰이는 것은 바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 단원입니다.

여기에서는 축과 평행한 직선과 그래프의 교점 문제로 변형하여 를 축으로 평행이동하여 문제x y=k y

를 푸는 관점을 교과서에서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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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관점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.

평행이동이 회전보다 쉽고 예전에 배웠습니다1. .

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면 임을 배웠습니다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 역도 성립합니다2. f'(x)=0 f(x)=c . .

즉 이 직선을 평행이동 했을 때 극값에서 접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, .

예전에 이런 문제를 접근했을 때 어떻게 했었나요, ?

물론 이 문항정도는 회전해도 적용이 가능하긴 합니다, .

하지만 평행이동 할 때가 더 명확한 이유는 교과서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, !

극값에서 접한다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네요!

극대와 극소는 그래프를 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.

그러므로 교과서의 예제풀이대로 평행이동의 관점을 채택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.

이 합리성을 이해하신 이후에 여러분이 명확하게 풀지 생각이 떠오르는 도구로 적용할지 선택하시면,

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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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과 미분법2.

이과는 더 중요해( ..)

미분가능이라는 말은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과 같아요, .

즉 도함수가 존재하여, lim
→ 






이렇게 쓸 수 있는것은 바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따

른 것입니다.

수렴값 즉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를 로 미분했다는 것을 기호로, ! y x 


로 씁니다.

이 기호는 미분했다는 의미이지 분수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, .

그러나 분수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분가능하기 때문입니다! , !

출처 미래엔 미적분 교과서( : 2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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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 lim
→ 



 lim
→ 



×

  lim
→ 



× lim
→ 



입니다.

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쓰기 위해서는 lim
→ 






, lim
→ 






이어야 합니다.

즉 두 함수가 미분가능 해야합니다, !!

두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,




  lim
→ 



 lim
→ 



×

  lim
→ 



× lim
→ 






×



이 괄호의 식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





×


로 써주어도 됩니다.

출처 미래엔 미적분 교과서( : 2 )

lim
→ 






여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. ,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중요합니다.

만약 미분가능하면, lim
→ 






가 존재하고 lim

→ 






도 존재하므로,

도함수 값이 이 되는 곳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0 .

역함수가 미분 가능한 것이 확인이 되면,




  lim
→ 



 lim
→ 







lim
→ 













괄호의 식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









로 써주어도 됩니다.

즉


에서의 혹은 를 분수 취급 해줘도 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틀린 말입니다, dy dx .

그러나 합성함수나 역함수가 미분가능 하다면 연산을 통한 결과는 분수 꼴이 맞습니다, , .

보통의 경우 제시된 함수는 모두 미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

그러나 이 내용 또한,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로 접근하시고 검증하셔야 합니다, !



만든 사람 이원엽20190211 / : 5

출처 미래엔 기하와 벡터 교과서( : )

이하 생략 합니다.

우리가 분수로 계산해줄 수 있는 이유는 이 함수들이 미분가능하여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!

그렇다면 생략 을 통해 우리는 분수 꼴로 쓸 수 있습니다< > .

이것들은 다 교과서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!

즉 미분가능한지 다시 확인해보고 미분법을 적용해보는 습관은 합리적입니다, .

물론 여러분께서는 미분가능의 여부를 분석하는 것에 꽤 익숙합니다.

굳이 이러한 사항을 알지 않아도 접근은 가능하지만,

여러분이 외우는 것과 알고 생략하는 것은 이해의 차원에서 다른 이야기입니다.




